
폴란드의 경제안보
정성분석팀 12개국 보고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경제안보 클러스터



폴란드의 경제안보

- 1 -

폴란드의 경제안보 (2023.3.31.)

1. 들어가는 말

폴란드가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폴란드는 러시아를 겨누는 서방의 창끝이 되었다. 폴란드는 많은 우크라
이나 난민을 수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에서 앞장
서며 중요한 통로가 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2023년 2월 폴란드를 방문하는 
계기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였다.

폴란드는 구동구 공산권 붕괴를 이끈 혁명을 시작한 나라로 주목을 받았다. 폴란
드의 자유노조 ‘솔리대리티’ Solidarity 지도자 레흐 바웬사 Lech Walesa로 상징
되는 폴란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았다. 
1989년 공산국가에서 최초로 폴란드에 비공산주의 정권이 탄생하였다. 소비에트 
블록 해체의 신호탄이었다.

폴란드의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은 쉽지 않았다. 체제전환 초기인 1990년대에 
경기침체를 겪었다. 그러나 폴란드가 1999년 나토에 가입하고 이어 2004년 유럽
연합에 가입하면서 안보를 확보하고 탄탄한 경제발전의 길을 걸었다. 폴란드는 
체제전환을 시작한 1989년 한국과 수교하여 평화와 번영의 길을 함께 걸었다.

폴란드는 2015년 ‘법과 정의당’ PiS이 집권한 후 유럽연합으로부터 법의 지배를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았다. 폴란드 경제발전의 기반인 유럽연합과의 관계 
조정은 커다란 과제가 되었다. 폴란드는 푸틴 Putin 대통령의 러시아가 서방에 
안보 위협을 준다고 제기하였지만 서구 국가들은 이를 평가절하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상황을 바꾸었다. 폴란드는 미래를 예견했던 것으로 
평가되며 나토와 유럽연합에서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한국은 1989년 폴란드와 수교한 이래 교역과 경제협력을 빠르게 증대시켜 왔다. 
양국에는 어려움을 겪은 과거 역사와 가치를 공유하는 데에서 비롯된 공감대가 
있었다. 한국 기업들은 폴란드에서 기회를 맞았다. 양국 간 협력뿐 아니라 유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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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단일시장을 활용하는 협력이었다. 이러한 협력은 국제정세가 변곡점에 들어
서며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 글은 한국의 폴란드와의 관계에서 경제안보의 문제를 정성적으로 고찰한다. 
폴란드의 강점 및 약점과 더불어 폴란드가 부여하는 기회와 리스크를 조망한다. 
폴란드와 한국은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 양국은 방위 산업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폴란드는 한국이 유럽연합과 협력을 
이루어 가는데 중요한 고리가 된다. 경제안보를 함께 고민할 동반자가 된다.

2. 폴란드의 강점

□ 폴란드의 국제사회 입지

폴란드는 복합적 성격을 가진 나라이다. 과거 굴곡의 역사와 장래에 대한 밝은 
희망이 교차한다.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의 침략에 희생된 경험이 있지만 많은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EU 회원국 중에서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이다. 침략을 당하던 과거의 역사를 배경으로 유럽연합과 나토에 참여하여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폴란드의 유럽연합과 나토에서의 역할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부각되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최전선 역할을 하고 
있다. 서방의 원조가 폴란드를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폴란드는 2022년말 
현재 150만 명을 넘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의 모델로 예상되기도 한다.

폴란드에서 인류 활동 역사는 기원전 1만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폴란드는 
자신들의 역사의 기점을 서기 9-10세기 정도로 본다. 현재의 폴란드 지역에 켈트
족, 스키타이족, 게르만족, 슬라브족 등이 거주한 때로부터 폴란드의 역사가 시작
된 것으로 본다. 현재의 폴란드 국민과 연계성이 이어지는 서기 9-10세기를 폴란
드의 시발점으로 보는 인식이다.

첫 왕조인 피아스트 Piasts 왕조는 서기 10세기에 출현하였다. 폴란드에 국가가 



폴란드의 경제안보

- 3 -

설립된 966년은 폴란드의 초대 국왕인 미에스코 Mieszko I세가 로마가톨릭 수호 
하의 기독교를 수용한 때와 일치한다. 미에스코 I세는 보헤미아 출신 부인의 권유
에 따라서 궁정의 인사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는데 ‘폴란드의 세례’ The Baptism 
of Poland라고 일컬어진다.

폴란드는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인류에 기여하였다. 천동설을 뒤집고 지동설을 
제시하여 자연과학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코페르니쿠스를 비롯하여 노벨상을 
수상한 최초의 여성인 퀴리 부인, 피아노의 시인으로 불린 작곡가 쇼팽, 가톨릭 
교도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을 배출하였다.

폴란드라는 국명도 목가적이다. 들판, 평원, 개방지 등을 의미하는 초기 슬라브어
에서 기원한다. 폴란드라는 국명은 서기 9-10세기 현재의 폴란드에 거주한 서부 
슬라브 부족인 ‘폴란’ the Polans에서 유래되었는데 ‘폴란’은 들판, 평원, 개방지 
등을 의미하는 초기 슬라브어인 ‘폴’ pole에서 비롯되었다. ‘폴란’은 들판의 사람
들, 평원의 사람들, 들판의 거주자, 평원의 거주자를 의미한다.1)

폴란드는 1569년 7월 루블린 연합조약 Union of Lublin을 통하여 폴란드-리투
아니아 연합을 구성하여 중동부 유럽에서 100만 평방 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을 
토대로 중심적 역할을 하기도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낙후된 농민의 나라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인지 폴란드는 동유럽으로 불리는 데에 불만을 보이기도 한다. 
서부라는 말이 문명과 동일시되는 오랜 관습이 반영된 것이다.

폴란드는 많은 역사의 부침을 겪은 나라이다. 한 때 중동부 유럽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지만 1795년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의 3국이 폴란드-
리투아니아 공화국을 분할해 차지한 이후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다. 제1차 세계
대전에 폴란드인 2백만 명이 참전한 대가로 1918년 다시 나타나기까지 폴란드라
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이 123년에 달하였다.

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다시 사라져버렸다.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이어 소련이 9월 17일 폴란드를 
침공하였다. 9월 28일 바르샤바가 함락되었다. 나치 독일과 소련은 사전 합의한 
대로 폴란드를 서쪽과 동쪽으로 분할하여 점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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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측 승리로 끝나고 난 1945년에야 회복되었다. 
전쟁 기간 중 폴란드는 유럽 국가중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제공하였다. 이들은 
서부에서는 폴란드 망명정부, 동부에서는 소련의 지휘를 받았다. 6년에 걸친 점령 
기간 중 유대인 300만 명을 포함하여 560만 명의 국민이 희생되었다.

폴란드는 불행한 과거를 딛고 많은 나라와 협력을 추진한다. 폴란드 헌법은 이를 
명시하고 있다. 폴란드의 헌법은 “우리 조국에서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이 유린되
었던 때의 씁쓸한 경험을 유의하면서 인류 가족을 위한 모든 국가와의 협력 필요
성을 인식한다” Aware of the need for cooperation with all countries for 
the good of the Human Family, Mindful of the bitter experiences of the 
times when fundamental freedoms and human rights were violated in 
our Homeland 라고 말한다.

□ 성장하는 경제와 안정된 정치

폴란드는 유럽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며 북쪽의 경계선은 발트 해안선에 이른다. 
북쪽에는 러시아령 칼리닌그라드와 리투아니아, 동쪽에는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남쪽에는 슬로바키아, 서쪽에는 체코와 독일이 접경하여 7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러시아령 칼리닌그라드를 머리에 이고 사는 셈이다.

폴란드의 면적은 312,679 평방 킬로미터로서 한반도의 1.4배 정도이다. 농지가 
61%, 삼림이 30%로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다. 인구는 2020년 현재 3,780
만 명이다. 유럽연합 27개국 중 면적은 6번째, 인구는 5번째이다.2) 정부 형태는 
의회 공화정으로서 의회 민주주의를 실시하는데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고 비판
받기도 하지만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한다.

폴란드는 GDP가 유럽연합 27개국 중 7번째로서 유럽연합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폴란드는 1990년 1월 1일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래 최고 
성공사례로 꼽힌다. 폴란드 경제는 중유럽 최대의 시장으로서 절대적으로도, 상대
적으로도 성장하였다. 폴란드의 1인당 GDP는 2004년 유럽연합 평균 25% 
(6,681/26,308 달러)에서 2021년 47% (18,000/38,411 달러)로 성장하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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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는 1999년 체코, 헝가리와 함께 나토에 가입하였다. 나토는 폴란드 안보에 
방파제 역할을 하였다. 이어 폴란드는 유럽연합의 빅뱅이라고 불리는 대규모의 
회원국 확대 계기인 2004년 체코, 슬로바키아 등 중유럽 국가, 리투아니아 등 발
트해 국가, 사이프러스, 몰타 등 9개국과 함께 유럽연합에 가입하였다. 이는 폴란
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폴란드 정부는 세금을 간소화하고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하였다. 국내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뿐 아니라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통합된 단일시장을 활용하며 나토 회원국으로서 확고한 안보에서 나오는 안정감
이 도움이 되었다. 유럽연합에서 지원하는 통합 기금은 인프라 건설 등 폴란드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

폴란드에서는 보수.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법과 정의당’ PiS이 2015년 이래 집권 
중인데 2023년 11월의 임기까지 어렵지 않게 정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10월 실시된 총선에서 ‘법과 정의당’ 정부는 폴란드 역사상 최초로 단독 
정부 재집권에 성공한 바 있다.

폴란드는 영국에서 항공편으로 2시간 거리로서 EU 회원국으로부터 지리적으로 
가까워 단시간내 수송이 가능하여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EU 자금 등을 활용하여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 폴란드는 EU 단일시장의 
규칙을 따르는 만큼 리스크가 적은 시장이며 EU 자금의 최대수혜국으로 인프라, 
방산, 금융, 자동차 등에서 외국 기업에게 기회를 준다.

폴란드에는 경제협력의 기회가 있다. 우선 폴란드는 중유럽의 심장에 위치하고 
있는 역동적인 시장이다. 인구 규모가 상당한데다 교육 수준이 높아 인적 자원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 경제성장 전망도 긍정적이며 EU의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도 
편리하다. 38백만 명 규모 인구로 신규 EU 가입국 중 최대 시장이었다.

폴란드는 EU 회원국으로서 EU 입법을 수용하며 경제 개혁을 추진하였다. EU와 
단일시장을 공유하면서 EU 경제규정을 수용하고 있지만 유로가 아닌 자체통화를 
보유하면서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2021-27년간 EU의 폴란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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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750억 유로에 달하는데 폴란드는 EU 회원국 가운데 최대 순수혜국이다.

2021년 폴란드의 수출은 3,393억 달러에 달하여 전년 대비 22.8%의 증가율을 보
였다. 한편 수입은 3,397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 28.8% 증가하였다. 폴란드는 해
외직접투자 FDI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왔는데 미국이 최대 투자국 중 하나
로서 2020년 총 FDI의 9.4%를 차지하였으며 29만 명을 고용하였다.

폴란드의 선도산업은 자동차, 항공, 정보기술, 식품, 운송, 약품, 제지, 기기, 금
융, 투자, 에너지, 방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GDP의 2%를 국방비에 투입
하며 국방비 중 20%를 장비 및 인프라에 사용하자는 2014년 웨일즈 Wales 나토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폴란드는 ILO의 8대 핵심협약을 포함하여 91개 ILO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국내 
노동법도 EU 규정과 합치되게 유지하고 있다. 뇌물과 부패 관련 투명성 지수도 
최근에 다소 하락하기는 하였지만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폴란드는 지식 재산권 
관련 EU의 모든 법규를 이행하는 만큼 안정성이 있다. 테러 위협이나 도난, 거리
범죄도 낮은 편이며 조직범죄 수준도 낮다.4)

□ EU 내의 폴란드

폴란드는 시장경제 전환, 이후 EU 가입으로 커다란 기회를 맞았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주변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가져왔다. 폴란드는 시장
경제 전환과 EU 가입 이전에도 독일과 역사 인식을 조정하고자 노력하였다. 
1972년 독일.폴란드 교과서 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역사적 
시각을 통해 건설적인 미래를 열고자 노력하였다.5)

사람들의 기억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은 1970년 12월 빌리 브란트 Willy 
Brandt 총리가 바르샤바의 유태인 게토를 방문해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
일 것이다. ‘바르샤바에서의 무릎꿇음’ (바르샤바 크니팔 Kniefall von 
Warschau)으로 알려진 사진은 언론을 통해 전세계에 타전되었으며 지금도 흔히 
검색된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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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폴란드 사이에는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에서 패배한 이후 동부 영토의 많은 부분을 폴란드에 할양하여야 하였다. 이는 
평화를 지키기보다는 또 하나의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나치 정권은 폴란드로 
할양된 ‘폴란드 회랑’ Polischer Korridor 등 지역내의 독일인 처우문제를 폴란
드를 침공하는 구실로 이용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영토 조정이 이루어졌다. 러시아가 폴란드의 동부 지역
을 차지하는 대신 폴란드는 오데르 Oder 강과 나이세 Neisse 강을 경계로 서부 
영토를 독일로부터 할양받았다. 폴란드로서는 새로운 국경을 인정받는 것이 중유
럽의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생존의 문제이었다. 독일은 폴란드와 관계정상화 
기반이 된 1970년 바르샤바 조약에서 오데르-나이세 국경을 인정하였다.

독일은 기회가 있는 대로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표명하였다. 이는 폴란드 등의 
과거 피침략국이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데 자신감을 주었다. 폴란드가 나토와 
유럽연합에 가입하여 독일과 나란히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양국 
관계는 더욱 공고하게 되었다. 나토와 유럽연합은 독일과 폴란드에 함께 안보를 
지키고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유럽연합은 폴란드의 민주화를 위한 동력도 되었다. 유럽연합은 폴란드의 집권 
‘법과 정의당’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는 EU 회원국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법과 정의당’이 
설치한 ‘판사 징계위원회’가 사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
한다면서 개정을 요구하였다.

유럽연합은 팬데믹 관련 폴란드에 지원하기로 한 수십억 유로 예산 지불을 유예
하면서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을 압박하였고 ‘법과 정의당’은 유럽연합의 요구에 
응하였다. ‘법과 정의당’은 ‘판사 징계위원회’를 새로운 책임 패널로 대체할 것이
라면서 유럽연합이 지불을 동결한 자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유럽연합은 
폴란드의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6월 30일 폴란드와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해 2021-27
년간 765억 유로 상당의 통합정책 전략에 합의하였다. 폴란드의 에너지 의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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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과 환경보호, 디지털 이행, 포용적이며 탄력성 있는 공동체 구축, 지속가능한 
어업, 지방에 대한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합의이었다.

폴란드는 지속적으로 EU 자금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한편 
현대경제, 녹색경제,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기를 희망한다. 유럽연합은 2007-13년
간 EU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폴란드에 673억 유로를 지원하였다. 폴란드에서 일
자리 창출, 도시교통 개선으로 혜택받은 사람이 320만 명 이상에 달하였다.

유럽연합은 2014-20년간에는 EU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폴란드에 776억 유로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예산은 폴란드내의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512억 유로, 
청년고용 사업에 2억 5249만 유로가 사용되는 등 폴란드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왔다. 폴란드가 유럽연합의 지원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이다.

□ 미국과의 탄탄한 관계

폴란드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미국의 나토에서의 역할이 압도적이기도 
하지만 폴란드는 나토 내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나토의 유럽 회원국이 유럽 자체의 방위력을 확보하려고 시도할 때에도 폴란드는 
미국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한 나토를 통한 방위에 역점을 두어 왔다.

폴란드는 미국의 견실한 동맹국으로서 유럽 및 세계의 안보와 번영 증진에 동참
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는 나토, 대테러, 비확산, 미사일 방어, 인권, 경제성장 및 
혁신, 에너지 안보 등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7)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으
로서의 GDP의 2% 이상을 방위비에 투입하는 공약을 이행하고 아프간, 이라크, 
코소보, ISIS 관련 작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폴란드는 미군을 주축으로 하는 나토 병력을 수용하고 있어서 미군 약 4,500명이 
폴란드에 주둔한다. 미국 내에는 1천만 명에 이르는 폴란드계 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폴란드와 미국간 인적 유대를 통한 지속적인 관계를 보장한다. 폴란드는 
2000년 미국의 USAID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이제는 성공적인 체제이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타국에 대한 지원에 미국과 함께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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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는 미국의 군사장비와 무기를 구매하는 등 미국과 방산 협력도 활발하다. 
폴란드의 견실한 경제성장, 상당 규모의 국내 시장, EU 회원국 모두를 포괄하는 
단일시장, 정치적 안정, 비교적 낮은 임금에 수준 높은 노동력은 미국의 기업을 
폴란드로 이끄는 유인이다. 폴란드는 나토뿐 아니라 OSCE, OECD, IMF, WTO, 
세계은행 등에서도 미국과 협력한다.

폴란드의 집권 여당인 ‘법과 정의당’은 트럼프 Trump 대통령의 공화당과 이념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례 없이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다가 바이든 Biden 행정부가 
독일과 프랑스 등 전통적 유럽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관심
권에서 밀려나는 듯이 보였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그 역할이 부각되면서 
다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3. 폴란드의 약점

□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개선이 필요한 기업환경

폴란드의 약점은 유럽연합이 지적하듯이 자유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에서의 취약
성이다. 집권 ‘법과 정의당'은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유지하지만 자유주의 성격이 
취약하다. ’법과 정의당‘은 경제적 개입주의와 사회적 보수주의가 혼재되어 있는 
보수정당으로서 좌파 성향의 경제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며 
주요 산업의 자산을 국유화하고 시장진입에 장벽을 만들기도 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가 자유 민주주의의 규범을 무시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폴란드의 정치인이 사법부의 판사들을 임면하면서 동성애자를 핍박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며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 
여당인 법과 정의당이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것을 이유로 7,500억 유로의 팬데믹 
복구 기금 중 폴란드에 대한 지급을 보류하기도 하였다.

폴란드는 장기적으로 도로 및 철도 인프라를 계속 개선하여 나갈 필요가 있으며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도 있다. 구체적으로 경직적인 노동법규를 개정하고 
상업재판제도, 정부규제, 조세제도 등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 폴란드는 상당한 
규모의 인구와 노동력을 갖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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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축소되는 것도 도전이 될 전망이다.

폴란드 정부는 경제발전을 계속해 오면서 ‘중진국 함정’ middle income trap에 
빠지지 않도록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식경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폴란드는 중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국채 및 정부지출을 통합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4. 폴란드가 부여하는 기회

□ 한국-폴란드간 친밀감

한국과 폴란드는 친밀감을 갖는다. 유사한 역사를 공유하는 인식이 배경에 있다. 
양국은 과거 역사에 자부심을 갖는다. 한국은 많은 나라를 흡수한 중국으로부터 
독자성을 유지하였다. 만주까지 지배한 고구려, 중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협력을 
유지한 백제, 한반도 통일을 달성한 신라가 있다. 폴란드는 1569년 루블린 연합
조약 Union of Lublin으로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을 이루어 17세기 중반까지 
중동부 유럽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른 한편, 양국은 아픈 역사도 갖고 있다. 한국은 많은 외침을 받고 일제 강점의 
역사를 갖고 있는 반면 폴란드는 1795년 러시아,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3국의 
폴란드 분할에 따라 123년간이나 주권을 상실한 경험과 제2차 세계대전 때에도 
나치독일과 소련에 의해 영토를 잃은 경험이 있다. 과거 역사는 현재에도 한국과 
폴란드의 주변국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불편함이 남아 있는 한.일 관계, 
불신이 계속되는 폴란드와 러시아 관계 등이다.

한국과 폴란드는 1989년 11월 1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2013년 이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다. 한국 정부는 수교 직후 1989년 11월 27일 폴란드에 
대사관을 개설하였으며 폴란드 정부도 바로 이어 1990년 1월 16일 한국에 대사
관을 개설하였다. 양국 대사관은 동구권의 체제변환이 시작된 초기부터 개설되어 
양국 관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양국은 굴곡의 역사를 가졌다는 공통의 경험과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을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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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며 탄탄한 관계 발전을 이룩해 왔다. 특히 폴란드가 체제변환을 시작하고 
1999년 나토에 가입하며 2004년 유럽연합에 가입하여 안보와 번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동반자로서 협력을 강화하였다.

폴란드는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 중립국감독위원회 NNSC: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일원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
였다. 폴란드의 중립국감독위원회 참여는 폴란드 군 최초의 평화임무이었다. 폴란
드의 대표단은 개성에 주둔하면서 실제로는 중국의 감독을 받아 활동하였다.8)

폴란드의 역할을 냉전의 종식, 유럽 내 공산주의 붕괴, 소련 붕괴에 따라 완전히 
변화하였다. 사실 폴란드는 북한과 먼저 수교하여 지금도 남북한에 공관을 유지
하고 있다. 폴란드는 1948년 10월 16일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는데 양측간 
교역규모는 2008년 9,497만 불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한국과 폴란드 관계는 북한 문제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보여왔다. 
1948년 9월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총회에 한국은 바로 한달 전 8월 15일 수립된 
정부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소련 대표 안드레이 
비신스키 Andrey Vyshinsky 외교장관의 필리버스터에 따라 3개월 동안 안건도 
상정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였다.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가다 1948년 12월 12일 비신스키 장관이 심한 치통과 성대
결절로 병원에 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 때 한국정부 승인 안건이 상정되었다. 
유엔총회 투표 결과는 찬성 48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한국정부를 승인하였다. 
유엔총회 결의 195호이다. 반대한 6개국 중 한 나라가 폴란드이었다.9) 당시 폴란
드와 북한의 관계가 긴밀하였다.

1989년 수교 이후 한국과 폴란드간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되었다. 폴란드는 체제 
전환에 따라 경제발전을 모색하고 있었다. 1993년 대우 기업이 전자와 자동차 분
야에 투자하면서 한국 기업의 폴란드에 대한 본격적 투자가 이루어졌다. 1994년 
바웬사 대통령이 방한해 김영삼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외교관계가 
급진전을 이루었다. 폴란드는 2022년 현재 한국의 유럽 5대 수출대상국 중 하나
이며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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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폴란드에 문화원과 세종학당을 운영하면서 문화교류를 통해서도 관계를 
증진한다. 2016년 10월 17일 폴란드 LOT 항공사가 직항노선에 취항하면서 양국
간 직항 항공편이 개설되었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이 2018년 개시되고 장학 
프로그램도 운영되면서 양국간 활발한 문화와 인적 교류의 기반이 되고 있다.

□ 유럽연합을 통한 협력

한국과 폴란드는 유럽연합을 통해서도 긴밀하게 협력한다. 폴란드는 자신이 참여
하는 유럽연합과 나토의 중요성을 어느 나라보다도 명확하게 인식한다. 나토가 
러시아로부터 안보의 울타리가 되며 유럽연합이 단일시장을 통해 번영의 기회를 
제공함을 알고 있다. 폴란드는 유럽연합 내에서 한국에 대해 호의적이다.

폴란드 출신의 도널드 투스크 Donald Tusk 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특히 
그랬다. 그는 한국이 유럽연합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하였다.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고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하였다. 투스크 의장은 
당시 한국이 유럽연합과 3대 협정을 체결한 유일한 나라인 것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은 상당 기간 유럽연합과 기본협정, FTA와 위기관리기본협정의 3대 협정을 
체결한 유일한 나라이었다. 한국은 유럽연합의 전략적 동반자 10개국 중 하나이
기도 하였다. 10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을 함께 포함하였다.10)

EU와 국교를 맺고 있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면 유럽연합의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있는지를 타진한다. 유럽연합은 전략적 동반자의 수를 좀처럼 증가시키지 
않는다. 특히 EU 인사들은 전략적 동반자 국가 중에도 한국처럼 진정으로 뜻을 
함께 하는 전략적 동반자 국가는 매우 소수임을 강조한다.

금년 (2023년)은 한국과 유럽연합이 국교를 맺은지 60주년이 되기 때문에 더욱 
의미를 갖는다. 양측은 1963년 7월 24일 수교하였다. 유럽연합의 모태인 유럽경
제공동체를 창설하는 로마조약이 발효되고 5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한국과 유럽
연합은 가치를 공유하는 준동맹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폴란드의 경제안보

- 13 -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모두 정부 출범 초 유럽연합에 특사를 파견하였다. 
2022년 6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특사단은 브뤼셀, 스트라스부르, 
파리 등을 방문하여 베스타거 Margrethe Vestager 수석부집행위원장 등 고위인
사를 면담하고 양측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가치동맹으로 심화하며 디지털, 
의료, 기후변화, 녹색전환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정상회담부터 실무협의까지 많은 협의를 갖는다. FTA 이행을 위한 16개 
협의체를 포함해 정기 협의체가 40개에 가깝다. 입법부간에도 코로나 19 기간을 
제외하면 매년 상호방문해 협의를 갖는다. 코로나 19 여행 제한이 해제되자 마자 
유럽의회 대표단은 한국을 찾았다. 이들 입법부간 협력은 행정부의 협력을 보완
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높인다.

유럽연합은 통상정책에 배타적 권한 exclusive competence를 보유하고 있다 
(EU기능조약 207조). EU 회원국이 아니라 EU 기관이 통상 관련 입법 제정, 협정
체결 등 권한을 보유한다. 공동통상정책 Common Commercial Policy은 유럽연
합을 특징짓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다. 회원국간 관세연합과 단일시장을 토대로 
EU 통합의 원동력이 되어 온 핵심정책이다.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보호 등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EU 차원에서 결정된 정책을 전체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동시에 이행할 뿐
이다. EU 설립 초기 단계부터 모든 회원국은 공동관세를 부과해 왔는데, 통상정
책은 EU 차원으로 권한이 위임되어 EU가 전권을 행사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EU는 EU 산업이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관세부과, 상계관세부과 등 조치를 결정하여 모든 회원국이 공동으로 이행
할 수는 있다. 또 EU는 통상정책을 무역 증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목적으로 
수행해 왔지만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증진을 위해서도 수행하여 왔다.

□ 한국-폴란드간 교역 및 투자

폴란드는 중유럽에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협력파트너 중 하나이다. 폴란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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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공산주의 체제 붕괴에 따른 체제 전환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시작하여 
2004년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 경제, 통상 등 전반적 여건을 더욱 호전시켰다.

한국과 폴란드간 교역은 코로나 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이어 2022년 
(89.5억 달러)까지 연이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였다. 한국기업의 폴란드에 대한 
투자는 가장 모범적 투자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기업의 투자는 폴란드에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하였다.

한국 기업들은 전자, 가전을 중심으로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전개해왔다. 270여 
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이 폴란드에 진출하여 제조업,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까지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 기업의 활동은 에너지, 인프라,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대되어 나갈 전망이다.

한국과 폴란드간 교역은 특히 2016년부터는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였다. 
2017년 전기차 배터리 분야 등 폴란드에 투자하는 한국진출 기업이 증대하면서 
현지 공장설립과 생산을 위한 기계류, 부품, 축전지 등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수교 30주년을 맞은 2019년에는 처음으로 60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한국 기업의 폴란드에 대한 현지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1996년, 1998년, 
2006년, 2007년 및 2017년 이후에는 년간 1억 달러가 넘는 투자가 이루어졌다. 
2019년에는 10억 달러가 넘는 투자가 이루어졌다. 양국간 수교 30주년을 맞은 
2019년은 교역액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폴란드에 대한 직접 투자에서도 새로운 
획을 그은 해가 되었다.

한국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폴란드에 투자하였으며 우선 전자 산업과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한국 기업의 투자는 폴란드라는 한 나라를 대상
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전체 EU 단일시장을 고려한 투자이었다.

한국의 완제품 생산업체들의 투자가 폴란드에서 실시됨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한 
중간재를 공급하는 부품 및 소재 공급업체들이 동반 진출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한국 기업들의 초기 투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나 이들 투자업체로부
터의 생산 및 수출 증대에 따라 무역, 유통, 물류 등 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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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하여 실시되었다.

※ 한국의 폴란드에 대한 수출입 (단위: 억불) * 한국무역협회 통계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출 44 41 37 36 38 28 29 31 43 53 56 66 79

수입 3 4 5 8 8 7 5 6 6 8 8 11 11

교역 47 45 42 44 46 35 34 37 49 61 64 77 89

수지 42 37 31 28 31 21 24 25 37 45 48 55 68

※ 한국의 대폴란드 연도별 직접 투자 (단위: 백만불) * 한국수출입은행 통계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신규법인 수 1 1 2 0 4 6 22 5 2 4 5

투자금액 1 0 1 5 38 123 50 269 40 49 14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신규법인 수 2 2 3 18 20 17 13 1 12 8 4

투자금액 38 17 36 78 228 119 94 30 59 90 27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신규법인 수 7 8 10 21 14 29 36 22 28 5 332

투자금액 22 55 39 54 216 535 1,163 739 583 462 5,268

 * 주요 투자기업: 현대엔지니어링, LG전선, LG화학, 현대글로비스, POSCO건설, 
KT, 만도, 삼성전자, 서연전자, LG디스플레이, LG전자

1993년 대우자동차가 한국 기업 중 처음으로 폴란드에 투자하였다. 다음 해에는 
한국의 다른 재벌 기업이 폴란드 시장에 진출하였다. 2022년 현재로 한국 기업의 
총 투자 누적액은 57억 달러, 설립 법인 수는 342개를 기록하고 있다.11) 폴란드
에는 거의 모든 한국의 재벌 기업을 포함, LG에너지솔루션, LG이노텍, LG전자, 
SK케미칼, SK Eurochem, 만도회사,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진출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폴란드를 EU 단일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사용하는 전략을 구사
하였다. EU 가입 직후의 폴란드 등 중동부 유럽은 시장 규모와 소득수준이 낮아 
자체로는 수출을 확대할 여지가 적었으나 여타 EU 회원국에 대한 수출 통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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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였다. 또 중동부 유럽 국가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활용할 여지가 있었
으며 EU의 통합정책에 따른 인프라 투자, 경제성장 가속화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EU와 중동부 유럽은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기존 EU 회원국은 공산
품의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 기존 EU 회원국은 저렴한 임금과 단일
시장을 활용한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기술집약적 제품의 수출시장을 새로이 확보
할 수 있었다. 반면 신규 회원국은 농산물과 노동집약적 상품의 수출시장을 확보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폴란드는 경제발전에 자신감을 갖고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 기존 산업
만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에서도 협력을 증대하고자 한다. 폴란드는 사이버 보안, 
핀테크, 드론, 게임 개발, 의료기기와 장비 분야에서 활발한 발전을 기초로 최고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12)

□ 새롭게 발전하는 방산 협력

2022년도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액은 역대 최고인 170억 달러 규모에 달하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가 2022년 11월 4일 폴란드 군비청과 35.5억 달러 규모 
‘천무’ (230mm급 다연장로켓) 1차 이행계약을 체결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국방
부와 방위사업청은 폴란드와의 협력을 중시한다. 천무 수출을 유럽지역과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며 안보 역량의 외연을 확장한 것으로 평가한다. 양국은 기술협력, 
공동 연구개발과 공동생산 등을 통해 방산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13)

폴란드와는 그전 8월 27일 체결한 K2 전차와 K9 자주포 계약, 9월 16일 체결한 
FA-50 전투기 이행계약 수주액을 합해 계약규모가 124억 달러 규모에 달하였다. 
2022년 9월 16일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Minsk Mazowiecki 시에서 체결된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의 폴란드 군비청에 대한 30억 달러 규모 FA-50 전투기 48대 
수출 계약행사에는 안제이 두다 Andrzej Duda 대통령과 마리우스 브와쉬착 
Mariusz Blaszczak 부총리 겸 국방장관도 참석해 폴란드의 관심을 보여주었다.

전투기 생산에 1대당 20-30만 개의 부품이 사용되며 많은 부분 수작업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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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만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하면서 전투기 1대 수출은 국산 중형차 
1,000대를 수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국방부와 방사청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약 10조원에 달하는 산업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였다.14)

2022년 8월 27일 폴란드 모롱크 Moraq 시 소재 기계화 부대에서 체결된 계약은 
현대로템(주)와 한화디펜스(주)가 폴란드 군비청에 57.6억 달러 규모의 K2 전차 
및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1차 이행계약이었다. 7월 27일 현대로템, 한화디펜스, 
KAI가 폴란드 군비청과 체결한 총괄계약 이행을 위한 첫 번째 후속계약이었다.15)

그전인 7월 27일에는 바르샤바의 폴란드 국방부 청사에서 폴란드 국방부가 상기 
한국 방산업체 3곳과 구매총괄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다. 총 20조원 규모로 추산
되는 계약이었다. 폴란드가 한국의 FA-50 경공격기 48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을 구매하며 K2 전차 800대, K9 자주포 600문을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계약이었다.

폴란드는 2021년 GDP 대비 2.1%이었던 국방비를 2023년 GDP 대비 3%로 증액
하는 국토방위법을 2022년 3월 가결하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
드는 나토 최전선에서 러시아와 맞서야 한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폴란드는 
미그-29 전투기, T-72 전차 등 옛 소련제 주력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대거 제공
하고 새로운 무기를 구입하였다. 폴란드는 일차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사원조를 
제공하며 다른 한편 자국의 무기 체계를 현대식으로 개편하고자 하였다.

2023년 3월 방한한 즈비그니에프 라우 Zbigniew Rau 폴란드 외교장관도 방산 
협력 관련 기대를 표명하였다. 라우 장관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전쟁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인접국으로서 폴란드는 안보 불안 해소 차원에서 한국 무기 구입을 
결정하였다면서 폴란드로의 기술이전과 유사한 무기의 폴란드 국내 생산도 기대
하였다. 라우 장관은 ICT, 기후변화 대응, 사이버 안보 협력도 기대하였다.16)

□ 새로이 부상하는 원전 협력 가능성

폴란드는 유럽연합이 제정한 유럽기후법 European Climate Law 이행 일환으로 
2050년 이전 기후변화 중립을 달성하는데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럽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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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그린딜 Green Deal의 핵심이지만 폴란드는 동력의 
80%를 석탄으로부터 얻는 만큼 불가능하다고 항변하여 왔다.

폴란드로서는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괴로운 일이지만 
에너지 체계를 변환하는데 시간과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등 가격 상승으로부터도 고통을 받는다. 폴란
드가 원자력 발전에 관심을 갖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폴란드는 1970-1980년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당시 
원전 건설에 착수하였지만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폴란드 국민의 반대에 
봉착하여 계속할 수 없었다. 원전 건설은 40년 가까이 지나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이뤄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 때문에 가속화되고 있다. 폴란드는 20년내에 
원자력 발전을 통해 전력 생산량의 25-40%를 충당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폴란드는 유럽연합의 ‘친환경에너지 전환기금’ Just Transition Fund에 배정되어 
있는 175억 유로에서도 많은 할당을 받기를 원한다.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12월 실레지아 등 폴란드의 5개 석탄사용 지역의 기후전환을 위해 ‘친환경에너지 
전환기금’으로부터 38.5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모라비에츠키 Morawiecki 총리는 2022년 10월 28일 트위터 메시지에서 폴란드 
원전 사업에 웨스팅하우스 Westinghouse 기술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
하였다. 그랜홈 Granholm 미국 에너지부 장관도 폴란드가 400억 달러 (약 50.9 
조원) 규모 원자력 사업 첫 단계로 웨스팅하우스를 선택하였다면서 미국에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폴란드는 신규 원전사업으로 6-9 기가와트 규모의 가압경수로 6기를 건설하고자 
하는데 한국수력원자력,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기 Electricite de France 
등 3개 회사가 경합하였다. 일단 웨스팅하우스가 선정되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근래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보지 못한 것이 약점이다. 또 폴란드 야당은 공정한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의계약이라고 비판한다.

이와 별도로 폴란드 기업이 추진하는 원전사업에서는 한국이 우위를 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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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사흘 후 2022년 10월 31일 서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폴란드 국유재산부, 폴란드 전력공사, 민간 에너지 기업 제파크 ZEPAK와 원전 
개발 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협력의향서 LOI와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였다.

폴란드 정부가 발주해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원전 6기 건설사업과는 별도 사업
으로 폴란드 퐁트뉴프 Patnow 기존 화력 발전소 부지에 최대 4기의 원전을 건설
하는 사업인데 한국이 우위를 점하였다. 성사된다면 한국과 폴란드간에 중요한 
협력사안이 추가될 길을 밟게 된 것이었다.

5. 폴란드와의 경제협력 리스크

□ 폴란드 리스크 평가

이코노미스트의 EIU는 2022년 7월 폴란드의 국가 리스크를 BB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또한 상품가격이 급증하여 경상수지 적자도 증대되었다. 통화와 금융부문의 
리스크는 각각 BBB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구조 리스크도 BBB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불확실성이 있다.17)

특히 정치 리스크가 BBB로 평가되는 데에서 보듯이 ‘법과 정의당’ 정부가 폴란드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치가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유럽연합과 폴란드 
집권 ‘법과 정의당’은 법의 지배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폴란드 정부도 EU 자금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유럽연합
과의 합의는 계속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의 최대 리스크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
되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며 우크라이
나를 계속 지원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경제, 재정, 유동성 리스크가 
증대된 바 있다. 상당 기간 폴란드는 견실한 국내 수요에 기초하여 활발한 경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요한 다운리스크이다.

□ 우크라이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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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러시아는 2014년 3월 크리미아를 병합한 후 
유럽연합과 제재를 주고 받았지만 적대적인 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달랐다. 푸틴 대통령은 전쟁범죄자로 낙인이 찍혔고 
히틀러와 비슷한 맥락에서 언급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4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가 승리하기는 물리
적으로 어렵고 우크라이나는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의 
국경을 제시하면서 돈바스는 물론이며 크리미아 수복까지 거론하고 있어 현재의 
전선을 유지하려는 러시아와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연
합과 러시아의 뒤틀린 관계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길을 밝고 있다. 
러시아의 전쟁 목적이 우크라이나의 친러 성향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면 이러한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가 목표하였던 나토의 동진을 
저지하는 것도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폴란드는 유럽연합과 나토에서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가장 우려하던 국가이었다. 
폴란드의 우려는 과도하다고 생각되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달리 
평가되고 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선봉에 서는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면 유럽연합과 나토에서의 입지는 더 탄탄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인접국 폴란드에 대한 영향은 크다. 우크라이나로부터 대규모 
난민이 유입되었으며 전쟁의 여파로 인한 높은 물가는 폴란드의 소비와 투자를 
침식하였다. 폴란드는 나토와 EU 회원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선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여파를 차단하고자 탈러시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러시아가 폴란드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여(2022.4.27.) 폴란드는 에너지 
수입을 다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 폴란드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GDP의 1.3% 수준이었는데 에너지 가격까지 상승하여 폴란드의 경제는 
큰 영향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폴란드의 인플레는 유럽연합에서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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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어 2위 수준이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가장 적극적으
로 지원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많은 무기를 제공하였다. 
폴란드는 한 때 우크라이나 난민 중 절반 가까운 400만 명을 수용하였다. 폴란드
가 2022년 중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쓰는 예산만 53억 달러 (약 7조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도 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EU 회원국간 이견이 빚어지기도 하였다.18) 폴란드는 
발트해 국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와 함께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하
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에 앞장섰다. 이들 국가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는 만큼 러시아에 대한 안보 우려가 컸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당초에
는 러시아와의 타협에 무게를 두었다.

폴란드 국내정치를 둘러싼 EU와 폴란드의 불편한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변화되었다.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에 대해 팬데믹 복구기금 지급을 보류하여 
왔으나 2022년 6월 팬데믹 복구기금 350억 유로를 방출하기로 결정하였다. 폴란
드가 EU 내에서 불편한 위치를 갖고 있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새로운 
스타로 부상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지원을 공급하는 허브이자 우크라이나 난민의 피
난처가 되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간 600km나 되는 국경을 통해 일어나는 일
이 많았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많은 지원이 폴란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만큼 폴란
드가 나토의 창끝이라는 말이 러시아에는 가볍게 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폴란드는 2023년 국방예산을 두 배로 증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이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갖고 미국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도 유럽연합 자체의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폴란드는 
발트해 국가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 강화에 중점을 두어 왔는데 우크라
이나 전쟁을 통해 나토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게 되었다.

□ 폴란드의 중국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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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는 2019년초 중국 스파이를 체포하는 등 중국에 대해 거리를 유지하였다. 
다만 안드레이 두다 Andrzej Duda 대통령이 2021년 2월 중국과 유럽국가간 
17+1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관계 진전 움직임도 보였다. 폴란드 대통령이 
화상회의이기는 하지만 17+1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여타국 참석이 저조하였던 
것과 대조적이었다. 2021년 3월 두다 대통령의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회담, 2021
년 5월 즈비그니에프 라우 Zbigniew Rau 외교장관의 방중 등이 이어졌다.

폴란드와 중국간 관계 개선은 양국간 서로 다른 관심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다. 
폴란드는 서방 파트너에 대한 실망과 불신에서, 중국은 악화되는 유럽과의 관계
에서 재균형을 이루어보려는 큰 전략에서 접근하였다. 결국 폴란드의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전략적인 정책 재조정이라기보다 미국과 독일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보다 전술적인 조치이었던 것이다.

□ 경제안보 리스크 시사점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에 진출하는 것은 폴란드를 EU 단일시장에 대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양국의 이해가 서로 합치한다. 폴란드 내의 
여건이 양호하여 한국 기업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어가며 
유럽연합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폴란드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상호의존적이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인 만큼 한국과 폴란드는 일방이 
상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기보다 서로 도와야 할 처지에 있다. 
폴란드가 만에 하나 한국의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자 하더라도 자체로는 경제 규
모나 인구가 한국에 비해 작은 만큼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유럽연합이라는 거대 
경제체의 힘을 빌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유럽연합은 통상정책 관련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한 나라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중시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럽연합은 법치주의 가치를 중시하며 장기적인 시각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상당한 안정성이 있다. 경제안보와 관련 유럽연합은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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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폴란드는 유럽연합에서 국내 정치의 자유민주주의 미흡에 관해 비난을 받는 
등 유럽연합과 어려운 관계를 가져오고 있는 만큼 설사 폴란드가 희망하더라도 
자의적인 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은 폴란드와의 호혜적인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되 유럽연합을 통한 협력 틀을 강화해 이중의 협력망을 계속 
유지하며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폴란드와는 오히려 세계적인 경제안보 문제에 관하여 함께 협력할 소지가 많다. 
폴란드와 방산협력, 원자력 건설 협력 등은 양국이 경제안보 문제에 관해 입장을 
함께 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 폴란드가 참여하는 유럽
연합이나 나토와의 협력도 중요하다. 유럽연합과 나토를 통해 추진되는 경제안보 
관련 협력에 양국이 함께 할 수 있다.

※ 한국의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입(단위: 억유로) * 한국무역협회 통계(2022년은 
1-2월)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출 390 437 451 457 464 486 486 523 547 561 481 561 99

수입 400 446 455 444 453 471 474 513 543 555 454 547 103

교역 790 883 906 901 917 957 960 1036 1080 1116 935 1108 202

수지 -10 -10 -3 14 11 15 11 9 48 5 26 14 -3

 o EU 대한투자: 1,047억불(18년까지 누계) / 한국의 대EU투자: 742억불(18.9월
까지 누계)

6. 폴란드 경제안보 관련 주요인사

□ Jaroslaw Kaczynski 폴란드 ‘법과 정의당(PiS)’ 대표
 o 1949.6.18.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출생
 o 쌍둥이 동생 레흐 (Lech)와 함께 2001년 ‘법과 정의당’ 창당: 동생은 

2001-10년간 대통령 재임
 o 총리 역임(2006.7월-07.11월) / 2007년 총선 패배후 ‘시민 플랫폼’ 정부 기간 

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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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2015년 법과 정의당이 대통령과 의회 선거에서 모두 승리한 이후 가장 중요
한 인사로 평가

□ 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
 o 1968.6.20. 폴란드 Silesia의 Wroclaw에서 출생
 o Wroclaw 대학 졸업(역사학 전공)/Hamburg 대학 및 Basel 대학 수학
 o ‘법과 정의당’ 당원/부총리(2015-17), 개발장관(2015-18), 재무장관(2016-18) 

역임

□ 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
 o 1972.5.16. 폴란드 Krakow에서 출생
 o Jagiellonian 대학 법학 석사, 법학 박사
 o 폴란드 하원의원(2011-14), 유럽의회 의원(2014-15) 역임

□ Mariusz Blaszczak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
 o 1969.9.19. 폴란드 Legionowo에서 출생
 o Warsaw 대학 역사학 학사, 국립행정대학 수학
 o 폴란드 내무장관(2015-18) 역임

□ Charles Michel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o 1975.12.21. 벨기에 불어권 Wallonia의 Namur에서 출생(부친은 EU 집행위

원을 역임)
 o 브뤼셀 자유대학(ULB) 법학 전공, 암스테르담 대학
 o 벨기에 개발협력장관(2007-11), 총리(2014-19) 역임
 o 모국어인 프랑스어 외에도 네덜란드어, 영어 능통

□ 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
 o 1958.10.8. 벨기에 브뤼셀에서 출생한 독일인(부친은 경쟁총국장 등으로 EU에

서 근무)
 o 13년간의 교육을 브뤼셀의 유럽학교에서 수학/LSE 경제학 전공/Hannover 

의대 졸업
 o 독일 노동장관(2009-13), 국방장관(2013-19)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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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7자녀 출산(남편은 내과의사)
 o 모국어인 독일어와 프랑스어 외에도 영어 능통

□ Valdis Dombrovskis EU 부집행위원장 겸 통상담당 집행위원
 o 1971.8.5. 라트비아의 수도 Riga에서 출생(폴란드 계)
 o Riga 공과대학 경제학 전공, Latvia 대학 물리학 석사, Maryland 대학 전기

공학 박사과정
 o 라트비아 재무장관(2002-04), 총리(2009-14), EU 집행위원(2016-20)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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